
128

V.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안

1. 보험소비자교육의 발전방향

가. 보험 등 금융교육의 중시정책으로 전환

미국은 21세기형 문맹(21st cen tury Illiteracy)은 문자를 읽을 줄 모

르는 사람, 컴맹이 아니라 돈의 소중함과 관리방식을 모르는 금융문맹

(financial Illiteracy)이다 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지속적인 성장과 세계

경제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적 명운을 걸고 전 국민의 금융IQ를

높히고자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법을 개정

하거나 제정하기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89). 일본의 경우도 금융

청의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등에게 금융지식을

교육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주요 업무로 관련 법규에 규정하여 금융

소비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의 경우 대부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적 조치

들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통적인

점은 계약자보호제도의 기능이 계약자보호와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들을

사후적으로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식해 금융소비자교육을 조기부터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 ECD가입과 IMF 외환위기라는 변화의 추진력으로

선진국 형태의 금융환경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계약자 등 금융

이용자와 관련한 문제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신용불량자가 경제활동인구의 10% 이상인 3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다. 더욱이 20대 이하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갖게 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는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다.

89) 『매일경제신문』, 2002.11.17, 「금융IQ를 높이자(1) 부자어린이가 국부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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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1> 경제활동인구대비 신용불량자수 추이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 및 금융산업이 효율적인 시장으로

운영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됨으로써 국

가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경제

과목을 이수하는 비율을 보면 20%정도로 추정되고, 나머지는 경제교육

을 받지 않은 상태로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표 Ⅴ-1> 고등학교 졸업자의 진학 및 사회 진출현황(2002)

(단위 : 명,%)

구 분 졸업자
대학 등 진학 사회진출 경제과목이수

진학자 진학률 진출자 진출률 이수자 이수률

일반계 400,903 361,468 90.2 39,435 9.8 52,117 13.0

실업계 189,510 109,234 57.6 80,276 42.4 66,865 35.3

계 590,413 470,702 79.7 119,711 20.3 118,982 20.1

주 : 1) 대학진학에는 전문대학 등 고등학생이 상급학교로 입학한 수를 전
부 포함한 것임.

2) 경제과목 이수자의 경우 일반계학생은 인문계비중(62%), 경제과목
선택자 비중(21%)를 적용하여 추정했고, 실업계는 상업계고교 졸업
생을 100%인정하였음.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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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우리나라의 보험금융소비자를 위한 금융정책은 지급능력제

도, 예금보험제도 등 사후적인 제도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되고 보다 근

본적이고 사전적인 대책인 금융교육이 선진국처럼 강조되어야 한다. 보

험을 포함한 금융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기간에 걸쳐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이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보면 학교에서 경제금융지식을 습득하는 것은 19%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경제금융교육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하겠다. 또

한 가정에서의 금융교육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생

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의 학생 수는 1,200만명이나 되며 이들이 장

래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성은 매우 크다. 따

라서 학생들에 대한 금융교육은 가정과 학교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병행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금융소외 현상을 축소시킬 수 있다.

<표 Ⅴ-2> 2002년 국내 학생 수 현황
(단위 : 천명, %)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기타 계

학생수 547 4,176 1,855 1,767 3,558 50 11,951

구성비중 4.6 34.9 15.5 14.8 29.8 0.4 100.0

누적비중 4.6 39.5 55.0 69.8 99.6 100.0

주 : 1) 대학생에는 전문대학 등 고등학생이 상급학교로 입학한 수를 전부
포함한 것임.

2) 기타는 방송통신고교, 공민학교, 기술학교 등을 말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감』, 2003.

90) 전국에 있는 남녀 중고생 1275명을 대상으로 금융경제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물어 본 결과 방송매체(TV, 라디오 등)이 34.4%로 가장 많고, 신문 19.7%, 학교

19.2%, 인터넷 18.4 %, 가정 3.8%, 졍제금융관련서적 3.8%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을 통해 경제금융지식의 습득비율을 학생집단별로 보면 중학생은 20.2%, 인문계고

19.3%, 실업계고 14.5%로 나타나 실업계고의 경제교육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최호상,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Issue Paper』, 2003.2.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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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도 금융소비자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금

융감독원에 소비자교육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금융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

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책추진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아주

근본적 대책이므로 금융감독원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정책 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책기관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은 청소년들의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

을 인식하여 재무성에 금융교육청 조직을 신설하고 관련법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정책의 방향을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금

융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또한 금

융교육은 특정 학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애적인 교육프로그램으

로 구성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을 포함한 금융교육

커리큘럼의 개발, 교육교재 개발 및 보급, 교원의 양성, 전문교육기관

등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미국처럼 청소년금융교육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의 제도적인 한계 즉,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강조되고 대학진학중심의 교육인식 하에서는 이와 같은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거대국가인 미국에서는 개

인이나 국가의 경제적 성공은 금융이해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향후 금융을 현대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동맥으로 여기고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은 금융교육은 사람들에게 자

신의 꿈을 실현하는데 어떤 제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심어주고

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준다 라고 역설하며 국가적 정

책으로 법률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는 우리나라도 고려

해야 할 시점이다91). 우리나라와 미국 고등학생의 금융이해력 테스트결

과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금융이해력이 미국 51.9점

91) 박 철, 「미국의 청소년 금융교육실태 및 시사점」, 『월간 금융』, 200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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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보다 6.7점이 낮은 45.2점으로 나타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림 Ⅴ-2> 고등학생 금융이해력의 한미 비교

자료 :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청소년금융이해력 측정결과』, 2003. 7.

나. 보험교육 추진체제 확립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나라 성인들의 대부분은 경제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로 진출하는 비율은 그다지 많지 않음을 앞서 살

펴보았다. 또한 학교에서 배우는 금융지식이 매우 협소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 실제 적용하는 데 한계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

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지식과 시간

적 여유 등도 매우 적어 청소년들이 금융지식을 제대로 습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모들의 92%는 초등학

교에서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고 있다92).

92) 박 철 , 「가정금융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월간금융』, 200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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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와 같이 국내의 경제금융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나라 청소년

들의 금융이해력지수가 미국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인 대책만을

언급하면서 금융정책을 다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과 방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시 말해 보험교육이 정상적으로 시행되

기 위해서는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교육을 충실히 하고 경제금융

교육을 먼저 제도화하여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그림 Ⅴ-3> 참조).

<그림 Ⅴ-3> 보험소비자교육의 개념도

투자교육
(In vestm en t Ed u 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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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
(Con su m er Edu cation)

금융소비자
교육

이러한 금융교육의 기초적 디딤돌 아래에서 보험교육이 추진되어야

한다. 대부분 나라들의 경우 경제금융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는 정부의 역할, 교육커리큘럼, 교사지도 역량 강화, 교육기관 육성,

산학협동 교육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도 일부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

많은 보험 내용이 금융산업의 한 분야로 학교교육 커리큘럼에 반영되어



134

교육되도록 하며, 성인들을 대상으로는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접근

방법 및 그 내용을 신속,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 교

육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보험회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

다. 이러한 학교 및 성인들의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결실을 얻게

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금융교육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

는 경우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정

에서도 금융교육을 실천하여 사회 전반의 금융지식 또한 상승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Ⅴ-3> 보험교육의 발전체계

구분 단기 (2005) 중장기 (2006-2010)

정부

역할

교육

정책
경제금융중시 교육과정 개
편(미국 등 참고)

-경제, 금융과목의 비중을 10%이
상 확대, 필수 과목운영

-금융교육법 제정

금융

정책

-사전적 대책인 소비자교육

확대

-교육기관 예산등 지원

보험사의 교육실시결과 경영실
태평가의 인센티브부여

학교

교육

커리

큘럼
개인경제금융교육커리큘럼
마련

개인금융(보험)커리큘럼 시행

교사

지도
교사양성대학의 경제금융
교육 의무화

교원연수에 경제금융과목의무비
율 신설

성인

교육

교육

내용

-보험정보 해석능력 배양
-개인특성에 부합한 보험상
품구매

가정교육용 보험교재를 통한 교
육실시

정보

취득
교육기관의 정보제공체계
구축

교육기관과 타 기관과의 연계

보험교육

기관

-보험교육센타 신설

-교사지도용 부교재, 참고

자료작성

-보험교육센타 기반 확대

-교사 세미나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제공

-각종 보험교육교재 작성제공

보험회사
1회사 1학교교육지원체제
구축, 강사지원

회사별 고유교육프로그램개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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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험교육기관의 설립

국내에서도 IMF이후 경제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

제교육기관이 신설되고 있으며 심지어 해외 금융교육기관도 진출하고

있는 실정이다93). 그러나 금융교육기관은 있으나 주로 해당산업의 종사

자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교육을 하는 기관은 아직 없

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서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기관은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험교육을 전문적으

로 추진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 특히 무형이고 구매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에나 보험거래의 정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특성

을 고려하여 볼 때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특별한 교육이 필요하다. 특

히 사람의 신체나 재산상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못

활용하게 되면 보험사기나 보험범죄가 야기되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

기하게 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보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금융감독원

과 금융감독위원회, 손·생보협회 등에 분산되어 이루어지고 주로 정보

제공의 기능이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설립되었

93) 우리나라 진출한 해외경제교육기관은 JA와 DECA가 있다. 이들 기관은 초등

학생 및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실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DECA 코리아(www .decakorea.org)는 2003년 사업으로 초등학교 경제클럽을 지

역단위로 구성하는 모델(DECA 주니어 클럽)을 개발, 일산과 강남지역을 대상

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중 `어린이 경제 캠프' 운영 및 주말 `어린이 경제시

장'을 상설 운영중이다. 2002년에 진출한 JA코리아(w ww .jakorea.net)는 서울소

재 5개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경제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중·고등학

교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들 비영리 외국계 경제교육기관 외에 국내 교육기관으로는 아이빛연구

소(w w w .ivitt .com , 주니어CEO과정, 비즈스쿨), 어린이경제신문(ww w .econ oi.co.
kr, 어린이경제기자교실), 이코비(www .ecovi.co.kr, 경제캠프) 등이 영리기관으

로 활동중이다.



136

지만, 이 기관 역시 홈페이지에서 앞서 언급한 기관과 연결시켜 놓았을

뿐 자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보험교육에 대한 현실은 학교의 경제금융교육커리큘럼에

서도 보험내용이 아주 빈약하고 교육에 필수적인 교재개발,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험교육용 간행물 발간자료 등이 없는 실정이다. 미국

의 경우 경제와 금융교육을 별도 나누어 경제는 N ECE, 금융은 N EFE

가 하고 있으며, 점프스타트는 교육프로그램개발 등 교육 실행을 위한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보험교육실행에 대해서는 이들 기관과는

달리 보험교육센타(In surance Edu cation Foun dation)를 별도로 설립하

여 교재개발, 정기간행물 발간 등 보험교육에 필요한 모든 것을 수행하

고 있으며, 점프스타트에서도 보험에 관한 내용은 이 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다. 보험교육기관은 자신들이 만든 보험교재를 활용한 교육

성과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보험에 대한 이해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교육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9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소비자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보

험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보험교육기관의 예산은 각 보험회사들의 기부금 형태로 지원을 받고

보험회사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험교육기관은 학교교육의 교육커리큘럼에 반영되어야 할 보험

내용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보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교재, 교사

용 교재, 참고부교재 등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교사들에 대한 보수교육,

세미나 개최, 정기간행물 발간 배포 등도 학교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필요한 업무이다. 또한 성인들에 대한 보험교육관련업무도 추진하여 종

합적인 보험소비자교육 기관으로 정착되도록 정책적 지원과 업계의 적

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보험교육이 잘 진행되는

경우 보험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94) James Barrese, Lisa Gardner, Ellen Thrower, Changing A ttitedes about
Insurance Through Education, CPCU JOURNAL, Fall 1998, pp .14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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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표 Ⅴ-4> 경제금융(보험) 교육기관 운영방안 예시

구 분 교육 주요 내용 교육 기관

경제교육

(Econ om ic
Edu cation )

수요와 공급, 기회비용, 한계효

용, 세금 등 생활과 관련된 경제

학적 개념 이해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타

금융교육

(Fin ancial
Edu cation )

은행업무의 이해, 활용의사결정

기준, 리스크 존재
—

증권업무 이해, 주식투자방법 —

보험의 개념 및 기능, 리스크관

리와 보험, 보험상품의 이해 및

활용방법

「보험교육센타」(가칭)

제2금융분야상품 이해, 활용방법 —

소비자교육

(Con su m er
Edu cation )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이해

-합리적 소비자

-소비자피해구제제도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2. 학교의 보험교육 발전방안

가. 보험교육 커리큘럼 마련

(1) 커리큘럼의 방향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의 내용이 입시중심으로 전개되어 가고 있고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치우쳐 버린 현재의 상황에 정부정책도 뚜렷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경제금융교육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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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를 구축하고자 할 때 현 교육여건에서는 외면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다. 또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80%가

량이 경제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사회로 진출하고, 경제금융교육을 받

은 20%가량의 학생은 그 마저도 사회·경제생활에서 실제 적용하는 데

크게 유용하지 않았다는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교육되고 있는 경제금융교육은 실용성은 배제된 형식적인 교육으로 금융

소외에서 청소년들을 구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금융지식(financial literacy)이 낮아지

는 현상을 국가적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현상을 보여준

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가입국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대열

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문맹 해소를 위한 금융교육이 체계적으로 실

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교육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실시하

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고려하여 볼 때 큰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학생

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들이 성장하여 학교에서 배

운 금융지식을 기초로 가정에서도 금융교육이 제대로 실시된다면 사회 전

반의 금융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고 금융선진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교 금융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추진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금

융교육 커리큘럼(p ersonal financial education stand ard)을 만들어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목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생

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교육프로그램은 학자, 국가에 따라 여러 가

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고 실제 운용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존재한다(<부

록 2>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상

태이나, 미국 등의 선진사례와 국내 소비자교육기관 및 학자들의 의견

을 수렴하여 금융교육 커리큘럼을 만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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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Ⅴ-5> 학교소비자교육의 내용영역 및 구성요소

내용영역 내용 요소

소비생활의

가치형성

욕구와 욕망

가치와 목표

소비윤리

개인적 욕구/ 사회적 요구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가치의 명료화/ 목표설정

생활양식/ 소비윤리/ 소비문화

소비경제

환경의 이해

경제체제와 소비

소비환경의 변화

공급과 수요/ 가격/ 경쟁

경제문제/ 경제상황 변화

국제화/ 정보화/ 고령화

환경문제

금전,
가계관리

금전자원획득/ 지출

차용신용

저축, 투자, 보험

세금

예산/ 결산/ 가계부

채권/ 채무/ 신용/ 보증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조세 원리/ 종류

구매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기준

문제의 쟁점/ 정보/ 대안/ 결과/
의사결정행위/ 평가

안전·위해/ 품질·성능·규격

표시·정보·광고/ 계약·거래

방법/ 가격·유통/ 환경

소비자의

권리 및 책임

소비자권리

소비자책임

소비자운동

소비자주의/ 7대권리

사회적 책임/ 생태학적 책임

소비자단체
소비자보호

제도

소비자보호관련법

소비자행정

소비자보호법 및 관련법

소비자행정 및 소비자보호기관

자료 : 이기춘, 『소비자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문사, 1999, p .127

(2) 보험교육내용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보험교육은 사회보험제도의 종

류만이 언급되어 있을 뿐 보험의 진정한 의미와 그 기능에 대해 이해시

키는 내용이 부재하며 보험이 리스크를 전가하는 경제적 제도라는 것도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 영국 등은 개인들의 일상생활 속에

서 야기되는 리스크에 대한 개념과 그의 처리방법으로 보험이 사용된다

는 리스크관리적 관점으로 보험을 접근시켜 이해시키고 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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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보험의 종류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 미국의 경우

돈의 관리(Mon ey Man agem ent)"라는 구분 내에 보험과 리스크관리

항목으로 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보험교육을 받은 학생은 습득한

보험지식을 통해 경제활동 시 발생되는 경제손실위험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험과 리스크관리방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것이 학

습 목표가 된다. 중학생은 리스크관리 전략을 배우게 된다. 교사들은 학

생들이 리스크관리 전략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론

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학교생활 또는 가정생활 속에서의 실례95)를 찾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생96)은 경제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금융손실

(financial loss) 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을 구입한다 라는 지식

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며 교육방법은 보험의 종류를 생명보험, 건강보

95) 리스크관리의 실례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문과 학교의 락커를 열쇠

로 잠그는 것, 눈을 녹이고 얼지 않기 위해 염화칼슘을 길에 뿌리는 것등을 제

시하여 리스크의 방지, 회피, 전가 등을 배우게 된다.
96) 미국 보험교육기구(Insurance Education Foundat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

교육교재(Insurance and You Because Life is Risk Bu siness)는 교육내용을 크

게 리스크의 기본형태(the basic types of risks) 30분 ,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

리(m anaging risks throu gh insurance) 1시간 , 당신에게 최적의 보험상품구입

방법(purchasing the best insurance policy for you) 1시간 30분 으로 분류하여

총 3시간을 강의하도록 작성되어 있다.

참고로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최적의 보험을 구입하는 방법을 하나의 절차

(INSURE Procedure)프로세스로 하여 교육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내용

은 가르치는 교사나 배우는 학생이 쉽게 이해가 되도록 되어 있다. IN SURE는

각 단계별 첫째 단어의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첫째, 당신이 보험에 가입하고

자하는 리스크를 확인하라(Identify the risks you w ant to insure). 둘째 , 확인

된 리스크를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를 기록하라(N ame the type(s) of insurance
that cover(s) these risks). 셋째, 증권종류, 담보범위, 보상한도(가입한도), 자기

부담금 등을 선택한다(Select potential p olicy kind, coverage, limits and
deductibles). 넷째, 가능한 경우 선택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라

(Use resources, w hen available, to finalize these choices). 다섯째, 보험회사를

찾고 보험료견적을 받아라(Research insurers and obtain premium qu otes). 여

섯째, 당신의 최적 보험상품을 결정하였는지를 평가하라(Evalu ate your
findings to determine the best policy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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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10대들을 위한 보

험정보 습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초중고교 교육커리큘럼97)은 1997

년에 작성된 제7차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1997-15호)으로 현실과 부적

합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급변한 금

융환경 내용 즉 신용불량자 문제, 예금자보호법통합운영 및 한도축소,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중요도 증가, 소비자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증가 등 현상을 고려하여 커리큘럼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향

후 제8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면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개인들의 문

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금융소비자로 성장하도록 경제금융분야의 내용

이 많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실질적

인 교육내용이 거의 없는 보험내용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교과과정

을 참고하여 반영되어야 한다.

보험소비자교육은 경제교육, 금융일반 및 보험교육, 소비자교육 내용

이 포함된 개인금융교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만들어질 것인데 이

부분 중 보험분야에 중점적으로 포함시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자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우리주변에는 항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를 인지하도록 쉽게 가르칠 필요가 있

다. 중학교에서는 보험의 본질적 개념과 기능을 이해하며, 금융손해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과 리스크관리 전략(회피, 예방, 제거,

전가 등)을 배울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재무적 손해를 전가하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것을 배운다. 여기서 보험의 종류와 해당보

97) 초·중등교육과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교육 과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법 제23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학교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

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 교육 과정의 범위 안에

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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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특성 등을 이해하며 보험구입의사결정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확보하

는 방법도 배운다.

<표 Ⅴ-6> 학교 구분별 보험교육 내용 요약

구분 보험교육 분야

초등학교 -우리 주변에 리스크가 존재하고 그 영향을 배움

중학교
-보험의 본질적 개념, 기능이해
-금융손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험, 리스크관리방법

고등학교
-금융손실리스크를 전가하기 위해 보험구입 이해
-사회보험, 민영보험을 이용한 노후설계

나. 보험내용을 정규교과목과 연계

보험에 관한 교육내용은 초중고교의 어느 과목에서도 학생들에게 보

험의 필요성이나 정의 등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이 전달되지 못한 채 학

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보험의 올바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한 채 활용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부

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보험은 여러분의 리스크를

대신 부담하는 경제적 장치이다 라는 사실의 인식이 필요하다. 현재 우

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목에서 보험에 대한 내용

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추가되어야 할 내용만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특정한 과목으로 정하여 전달될 내용은 아니므로 때

문에 특정부분(확률)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해당 과목에서 강의를 하

도록 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미국과 영국은 경제금융

교육내용이 특정과목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과목에서

강의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상당수가 수학,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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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개인사회건강교육(PSH E : Personal Social an d H ealth Edu cation)

등 정규교과과목과 연계시켜 금융교육(cross cu rricu lum linkage)을 추

진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많은 과목에서 분산하여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수학과 사회과목에 집중하여 실시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의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하는 데에는 확률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므로 수학과목에서 확률적 개념을 활용하여 보험과 보험회사의

기능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여겨

진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경제적 손실 리스크에 대한 현실적 감각을

인식할 수 있고 보험회사의 기능이 이해하기 용이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Ⅴ-7> 영국 학교금융교육의 다른 과목 연계교육 실시현황

강의시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Math 98 66.2 78 25.7

PSH E 70 47.2 89 29.4

Religiou s Stu d ies 24 16.2 16 5.3

Geography 35 23.6 13 4.3
English / Literatu te 30 20.3 5 1.6
H istory/ Politics 26 17.6 5 1.6

합 계 148 100.0 303 100.0

자료 : Fin ancial Services Au th ority, Personal f inance teaching in schools,
2002. 1, p .20.

다. 교사들의 보험지식제고

학교에서 보험금융교육은 교육과정이 아무리 잘 되어 있더라도 가르

치는 교사의 지식이나 역량이 부족하면 보험교육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은 제도적인 면과 환

경요소적인 면이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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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학교 경제교육이 부실한 주요 원인으로 경제

금융을 전공한 전문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사의 98.7%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경

제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고 응답했다. 그리고 교직생활 동

안 한 번이라도 경제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교사는 27.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연수기회가 주어진다면 경제교육관

련 연수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교사가 전체의 97%를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24.8%의 교사들은 경제금융교육 지도에 참고할 수 있는 부교재

및 실습교재 등이 거의 없어 지도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여 교사

의 역량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98). 일반 경제금융분야에 대한 교육이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교

사들의 지도역량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내용을 추가시

킨다면 금융교육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 현재상황으로 보아서는 현재

의 교사들이 보험을 지도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지도역

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현재의 교사들에 대해서는 보험교육기관에서 보험교육 커리큘

럼에 맞추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보험교육지도에 필요한 「보

험교육지도지침서」를 작성하여 일선 교사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때

에 따라서는 현직 교사들에 대해 연수 시 보험교육과목은 매년 필수 수

강과목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전개해서도

보험교육의 진행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보험교육기관 또는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법(school visiting

education)도 고려할 수 있다.

보험교육기관은 현직 교사들의 보험지도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

교육교사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웹사이트에는

보험교육지도방법, 참고교재, 교육영상물, 교사용 정기간행물을 게재하

여 교육에 참고하도록 한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과 미국에

98) 박 철, 「학교경제교육실태분석 및 시사점」, 『월간금융』, 2003.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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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찾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교육부와 금융감독청이 공동으로 개

발한 금융교육교사용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w w w .teachern et .gov .uk).

미국은 보험교육기관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교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매년 보험교육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매년 정

기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들을 배출하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교에서 경제금

융과목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이 표준

화, 세분화된 형태로 보완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

고자 하는 자를 위해 대학교에서 경제원론, 보험론 등을 신설하고 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경제금융담당 중등교사의 경우 실질적

인 경제금융과목 담당교사로 양성, 배출될 수 있도록 경제학, 보험론,

증권투자론 등을 더 세분화하여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산학협동교육 강화

현재까지는 보험회사의 학생들에 대한 보험교육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것은 교육과목에 아예 보험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들도

수적으로 많은 모집채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였기 때문

에 미래고객들을 염두에 둔 투자성격의 보험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을 느

끼지 못했다. 이러한 환경이 가능했던 것은 보험시장의 가격, 상품개발,

자산운용 등 경영요소에 대한 엄격한 규제로 인해 경쟁요인이 불필요했

던 경영환경도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 EU국가들과

동일한 여건의 시장규제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보험사들

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회사들도 미래 주

요 고객인 청소년들에 대한 보험교육을 실천하는 투자개념의 경영이 필

요한 시점이다.

이미 우리나라와 같은 경영환경을 겪은 바 있는 선진금융기관들은

청소년금융교육을 충성도 높고(High Loyalty), 건전한(Credit-Wor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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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마케팅 수단으로 인식하고 금융교

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99). 그리고 금융기관들은 금융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건전한 재무관리 능력을 터득하고, 금융기관은 사회에

대한 기여와 기업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미

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거래를 하는 과정 동안의 태

도나 의사결정에 보험교육이 영향을 미치고 보험회사의 서비스 질에 대

한 평가를 교육을 받지 못한 소비자 보다 잘 한다고 밝힌바 있다100).

미국·영국 등 선진 금융기관들의 청소년 금융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

상의 금융교육을 위한 Web Site 구축, 금융교육 교재 개발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청소년 전용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금융산업의 경우 주요 대형은행들과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보험회사 중 학생들을 위한 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

는 회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제라도 국내 보험회사들은 청소년 대

상 보험교육의 필요성이나 효과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

다. 청소년 보험교육을 무의미한 비용 지출이나 사회에 베푸는 봉사활

동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다. 국내 보험회사들은 청소년 보험교육을 미

래고객 확보, 부실채권의 사전 예방 등 다양한 순기능의 제공이라는 발

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교육에 대한 투자를 단순히 홍보효

과 를 위한 광고비 차원이 아닌 수익창출 을 위한 투자 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101).

99) 미국 소매은행협회(CBA)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 가운

데 무려 87%가 청소년 대상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00) Brenda P.Wells, Marla Royne Staflord, Insurance Education Efforts and
Insurance Service Qu ality , Journal of Insurance Regulation(Vol.15, No.4),
1997, pp .540-547.

101) 박 철, 「금융기관과 청소년금융교육」, 『월간 금융』, 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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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보험교육의 발전방안

가. 교육 추진목표

성인 보험교육의 대상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바로 진출한

사람과 대학에 진학하여 4년간 수업을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과

기타 사람들이다. 이들은 보통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상태이므

로 합리적인 소비자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며, 판단하고 자신

이 결정한 소비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을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섰고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

는 등 성인들의 올바른 금융소비 인식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성인에 대한 경제금융교육은 대부분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의 교육과정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성인에 대한 보험교육은

다른 경제교육이나 금융분야에 대한 교육에 비해 교육실시 빈도가 훨씬

낮은 편이고 내용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것은 금융산업 중에서도 보

험산업의 분야로 한정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교육니드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들에 대한 교육은 감독정책당국이나 보험

회사들도 대부분 정보의 제공, 언론매체의 보도자료 또는 홍보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성인들을 위한 보험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갖고 있다. 보험교육을 잘 받은 성인들이 많이 있어야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내 보험산업의 국제경

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보험교육은 잘 받은 성인

소비자가 많이 존재해야 가정에서의 보험교육도 잘 되어 학교교육의 부

담이 덜어지게 되는 2차적인 효과도 나타난다.

따라서 성인에 대한 보험교육도 청소년교육과 같이 체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인소비자교육

의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교육추진기관도 선정하여 발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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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할 필요가 있다. 성인에 대한 보험교육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 궁극적

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먼저 가치교육의 차원에서는 소비행위에서의 주체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롭게 변화

되는 경제사회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능력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표 Ⅴ-8> 성인 보험소비자교육의 방향

구분 교육목표 교육방향

가치교육

의 배양

-소비행위의 주체성 확보
-합리적 소비문화의 형성
-소비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
-소비행위 가치기준의 형성

-주체적인 소비자능력의 배양
-경제사회변화에의 적응

구매교육

-합리적인 자원관리 능력 배양
-합리적인 상품·서비스 구매
방법의 습득

-소비자정보의 분석, 평가능
력배양

-직접적인 구매정보의 제공
-구매능력의 개발
-소비자피해 사례의 활용

시민의식

교육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능력
배양

-소비자권리수혜 및 참여·실
천행위의 동기부여

-소비자 책임의 자각

-소비자권익주장의 실천 방법
주지 및 행위동기화

-소비자책임 실천방법 주지
및 행위동기화

다음으로 구매교육 측면에서는 직접적으로 보험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이용시 소비자들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이해와 숙지를 통

해 구매능력을 계발시키는 데 치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보험교육기

관은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상담이나 소비자피해사례들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감독

당국이나 보험회사는 자사 웹사이트에 FAQ항목을 신설하여 보험에 대

한 소비자가 가질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알려줄 필요가 있다.

시민의식교육 차원에서는 주체적인 소비자로서 권익 주장에 대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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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과 실천방법에 대한 주지 및 동기화,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과 생태

학적 책임에 대한 자각과 실천방법에 대한 주지 및 동기화를 강조하는

교육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육추진기관 등 역할 재정립

성인보험교육의 대상은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 고등학교 졸업

자, 대학생, 일반사회인 등 성인그룹별로 교육의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이들이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스스로 찾는 능력과 합

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는 전문적인 교

육기관이 육성될 필요가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 성인은 학교에서도

경제교육을 충실하게 못 받은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더욱 심

화된 내용과 다양한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

학하는 학생 중 보험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

된다. 2002년 현재 대학교의 교육과목으로 보험관련과목을 강의하는 학

교는 국내대학 405개중 50개 대학으로 12%에 불과한 실정이다102). 따라

서 대학생활 중 보험학과나 상경계열(경제학, 경영학 등)을 전공하지 않

는 학생들은 보험에 대한 학습을 한번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로써 보험에 대한 이해부족은 고등학교졸업이후

에도 지속된 채로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에 진학

한 학생들에 대해 보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경계열(경영학과, 경

제학) 전공학생은 세분화된 금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

며 기타과목 전공자들에게는 경제과목을 교양필수로 이수하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금융산업에 대해 투자론과 보험론 과목을 별도의

102) 정요섭, 오평석, 「우리나라 대학교의 보험교육현황 및 발전과제」,『보험학회

지 제61호』, 2002. 4, pp .149-154.



150

강의를 개설하여야 한다.

그리고 30세 이상의 성인들은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가정경제교육을

해야하는 역할을 부담해야 한다. 이들에 대해서 별도의 집합교육을 시

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

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성인그룹별로 보험교육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

험교육기관(Insurance Education Center)이 주도적으로 소비자교육 관점

의 보험 정보제공, 온라인 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가정교육용 보험교육

지침서103) 개발 및 보급 등 보험교육전반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

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업계와 대학교/ 학회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보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다. 산학협동 추진체제 구축

우리나라 보험회사들 중 보험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보험회사는 손해보험 1개사, 생명보험 1개사 모두 2개사에 불과하며 기

타 회사는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대부분이다(<표 Ⅴ-9> 참조). 소비

자정보는 홈페이지의 고객정보 메뉴에서 보험용어, FAQ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보험회사 중 정보제공은 국내 보험사의 50%의 회사가 하고

있고, 그 나머지 회사는 감독법규상 명시된 공시자료에만 국한된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필요한 법률정보나 FAQ는 보험회사 중

32%의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금융기관들이 적극

적으로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여 지속적인 고객유지와 기업

이미지 개선을 노력하는 실상과 많은 차이가 있다.

103) 미국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부모용지침서를 별도로 제작

하여 배포하는 사례로는 경제교육협의회(N CEE)의 Financial Fitness for Life
(Parents' Guide)", ING의 Teaching our Kids the ABC of Money"등이 있다.
박 철, 「가정금융교육의 실태 및 문제점 분석」, 『월간금융』, 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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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험회사들은 2000년 4월 보험상품가격자유화로 경쟁적 시장으

로 완전히 전환되었으며, 2003년 8월 방카슈랑스의 시작으로 다른 금융

기관들과의 경쟁적 지위에서 보험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특

히 다른 금융기관이 자회사 등을 통해 보험산업으로의 진입이 언제라도

가능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볼 때 보험회사의 이미지의 개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표 Ⅴ-9> 국내 보험회사들의 보험교육실시 내용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용어사전 기초지식 법률정보 FAQ

생명보험사 1 13 16 9 7

손해보험사 1 7 4 3 5

합 계 2 20 20 12 12

전체사 비중 5% 53% 53% 32% 32%

주 : 1) 이 자료는 38개 보험회사의 홈페이지를 조사하여 정리한 것으로
2003. 10월 기준임(재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는 제외하였음).

2) 손해보험사 중 교육프로그램은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따라서 보험회사는 계약자들이 찾아오기만 기다려서는 경쟁적 시장

구조 하에서 계속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영위해 가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과거와

같이 판매채널의 푸쉬(Pu sh) 정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장래 고객들을 선점할 수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험교육과 기존계약자들

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보험교육의 방

법으로는 다음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보험회사 내에 소비자교육을 위한 조직이나 T/ F를 구성하여 운영하

며 특정학교나 사회단체에 연결시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문교

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대상은 어느 정도를 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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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기업이나 소비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대학교 등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방학동안 자녀와 함께 하는 보험교육방법이다. 이 방법

은 방학동안 부모와 자녀들을 보험회사로 초대하여 보험교육을 추진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부모인 계약자는 계속적으로 보험계

약을 유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자라나는 자녀들한테 좋은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어 향후 고객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한 가정에서의 보험교육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석한 부

모들에게 「가정보험교육용지침서」(보험교육기관 작성)를 배포한다.

세 번째로는 보험학과가 개설된 대학교에서 보험교육이 원활하게 추

진될 수 있도록 성적 우수자들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한다.

또한 보험 관련 학회, 교수들과 연계하여 리스크관리와 보험 등에 대한

기초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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